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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책을 읽는 내내 내가 컴퓨터학과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기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얼마

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딩이라는 것을 하겠거니 하고 들어온 컴퓨터학과의 전공, 전

공관련교양 강의들은 도대체 컴퓨터와 무슨 관련이 있는건지 듣는 내내 의문이 들게 했다. 1학년

때는 그나마 컴퓨터학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프로그래밍이 전공관련 강의로 듣게 돼있

어서 덜했지만 2학년이 되어 듣는 전공강의들은 전부 컴퓨터와는 동떨어져 있는듯한 느낌이 들었

다. 그 중에서도 계산이론이 특히 그랬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연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2학년 과목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2장에는 이산수학의 일부 개념과 계산이론에서 다뤘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고, 3장에서

는 논리설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튜링머신을 구현했으며, 4장에서는 자료구조의 개념이 

나왔다. 이번학기에서 배우는 전공 강의 4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나오다니 신기할 정도였다. 

사실 컴퓨터학과의 전공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컴퓨터과학 관련 서적에서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소리 일지도 모르겠지만 전에는 배워도 분산되어 겉돌던 개념들이 이 책 하나로 컴퓨터라는 커다

란 범주 안에서 하나로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전공강의들을 이 책을 접한 후에 

수강했더라면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과제 때문에 읽은 책이지만 컴퓨터

라는 것에 대해 진정한 흥미도 생기고, 프로그래밍만 잘하면 기술자에 머물지만 그와 다르게 전

공자로서 알아야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도 이제야 이해가 되는듯 했다.  여러가지로 배운 것이 아

주 많아서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 드릴 정도다.  

책의 모든 내용이 흥미로웠지만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보편만능 기계의 탄생”이다. 2

장의 내용은 계산이론 강의에서 배우는 것과 거의 똑같은데 강의에선 개념과 작동원리를 주로 다

뤄서 이해가 안됐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튜링머신을 입력으로 받는 튜링머신이 있으

며 이를 보편만능 기계 (Universal Turing Machine)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신 것) 책을 읽으며 자연

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사실 튜링머신의 한계와 이를 이용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다시 증명하

는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땐 ‘튜링기계’라는 단어가 한 문장내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말장난 같아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튜링기계를 입력으로 받고 궁극의 기계(이 또한 튜링기계)로 특정 튜링기

계를 흉내 내서 입력으로 받았던 튜링기계에 대한 명제를 만들어낸다’라니. 그렇게 몇 번을 반복

해서 읽고 튜링머신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됐을 땐 정말 놀라웠다. 그제서야 교수님의 설명도 

제대로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튜링머신을 컴퓨터의 시초라 할 수 있는지도 완전히 깨달았다. 그 

자체가 튜링머신 이기도 한 보편만능 기계가 컴퓨터이며 또다른 여러 튜링머신이 컴퓨터에서 실



행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다. 나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

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성격이 아예 다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뿌리는 같았다.  

컴퓨터의 모든 것은 튜링머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엄청나게 발전하여 현재 우리 생활에

서 컴퓨터가 빠지는 부분을 찾기란 힘들 정도다. 컴퓨터의 발전은 우리가 신기술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다른 것을 끊임없이 내놓고 무서운 속도로 진행중이며 여러 분야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

장시켜나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인공지능까지 실현된 

지금, 이 모든 것은 튜링이 우연히 만들어낸 튜링머신의 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튜링머신

을 궁극의 기계라고 하고 여기서 더 확장될 수 없다고 하지만 책 속에 저술된 것처럼 이는 절대

적인 사실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전혀 다른 방식의 기계적인 계산을 제시한다면, 튜링머신을 능

가하는 원리를 발견한다면 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